☞ 토익점수보다 OPIc나 토익스피킹 등급 비중 커진다

주요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사원채용 시 토익점수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입사 시험에서 토익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어회화 채용 면접또는 영어말하기시험 등급으로 진행한다는 기업은 절반에 가까워 토익 점수보다는 실제 영어 구사능력이 입사 성공의 필수 요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12개 업종의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 120곳(응답기업 10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토익점수 커트라인을 정해 놓은 곳이 40.2%(43개사)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반면 기준 점수가 없다고 답한 기업은 64개사로 59.8%에 달했다. 토익 점수 제한이 있는 기업들의 평균 기준 점수는 691점이었으며 사무직은 평균 715점, 기술직은 다소 낮은 668점으로 집계됐다.

지원가능 토익 점수는 사무직 기준으로 700점대가 가장 많은 62.8%를 차지했고, 800점대 16.3%, 500점대 9.3%, 600점대 7.0%, 900점대 4.7%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전기 업종은 조사에 응한 기업 모두가 토익 점수가 일정기준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전기 업종의 경우 반도체, LCD모니터 등 주력 생산품의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내수 위주인 유통 업종은 토익점수 커트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통기업 인사담당자는 “다양한 구직자를 채용하는 업종 특성상 토익점수만 보게 되면 우수한 인재를 놓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인재 선발의 폭을 넓히기 위해 토익을 기준으로 사원을 채용하지 않는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조사대상 기업의 43%(46개)가 채용과정에서 영어면접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8.3%(13개사)는 토익점수 커트라인이 없는 대신 영어면접만 실시한다고 답했다. 구직자의 실제 영어 능력을 중시하겠다는 기업들이 토익 기준 점수 제시 기업보다 많아 영어면접이 더 중시되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영어 면접 실시 기업의 3곳 가운데 1곳 꼴인 32.6%는 지난해에 비해 영어면접 비중을 늘렸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영어 면접 비중이 동일하다고 답한 곳은 67.4%인 반면 비중을 줄였다는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실제로 삼성은 신입사원 선발 때 ‘최소한의 영어 회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항목의 점수와 관계 없이 모두 불합격 처리하겠다고 밝혀 둔 상태다. 어학자격은 계열사별로 다르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연구개발직은 영어회화능력테스트(OPic)나 토익스피킹 등급이 각각 NH(Novice High) 4급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마케팅직의 경우 각각 IL(Intermediate Low), 5급을 넘어야 한다.


☞ OPIc란?

OPIc는 컴퓨터를 통해 진행되는 반직접 평가로 영어를 얼마나
잘 구사하는가를 평가하는 언어 능숙도 시험입니다.
응시자 개개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녹음한 후 미국의 평가 서버에 
전송되며, ACTFL공인평가자가 평가하게 됩니다.

OPIc는 국제적인 명성의 ACTFL Oral Proficiency Interview (OPI)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OPI는 ACTFL 공인 평가자와 면대면 또는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OPIc는 단순히 문법(Grammar), 어휘(Vocabulary)나 영어 규칙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OPIc는 응시자가 영어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실 생활의 목적들과 연관되게 언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OPIc는 응시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영어를 학습했는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어떻게 언어 능력을 습득하였는가 보다는 응시자의 본질적인 언어 활용 능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OPIc는 5단계에 걸쳐 언어 능력을 측정하게 되며, Grammar, Vocabulary, Pronunciation은 5단계 평가 영역 중 Language Control 의 한가지 평가 영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언어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한 총체적인 언어 수행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ACTFL 공인 평가자는 녹음된 대답을 듣고 상기의 기준에 따라 Novice Low ~ Advanced Low까지의 등급을 받게 됩니다.

☞ 영화 회화 한마디
영화 타짜는 다들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중 한 대목에서 유용한 영어회화 표현을 살펴 보도록 할게요~

They've pick up on it. (눈치 챘더라고.)

Gwang-ryeol : Why do I always have to but the tickets? You're so lazy all the time!
Goni : There's no room! Sit there!
Gwang-ryeol : You shouldn't have said we've got to do. We should have stayed a few more days.
Goni : They've pick up on it. 
Gwang-ryeol : How?
Goni : Look!

광렬: 내가 맨날 표 사야 되겠냐? 맨날 왜 이렇게 굼떠!
고니: 아, 좀 좁아! 저리 가!
광렬: 거기서 약속 있다 그러면 어떡하냐? 며칠 더 쳐야지.
고니: 눈치 챘더라고.
광렬: 그걸 어떻게 알아?
고니: 쟤!

[Tip&Tip]
'눈치를 채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pick up on 이라고 쓰면 된다. Pick up on은 여기서 ‘(남의 감정, 생각 따위를)알아차리다’ 라는 뜻이다. 또 ‘(암시를 받고) 알아채다’라는 뜻을 지닌 "take hints." 라고 표현해도 좋다. 
ex. 
A: How long do you think you can cheat on your boyfriend?
B: Actually, I think he's picked up on it. 
                                        [출처] 영화회화-타짜1|작성자 애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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